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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물동량 200톤 이상 인천 포워더에 인센티브 지원 

- 물류업 고부가가치 창출과 물동량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항만 물류기업 지원을 위해 인천시 소재 

국제물류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는 화물을 인수해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

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업체를 말하는데, 현재 인천에는 558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물류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감은 물론 고부가가치 창출과 물동량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항의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 

물동량 200톤 이상을 처리한 인천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업이다. 

2020년 시작한 ‘인천시 포워더 인센티브’는 지난해까지 139개 사에 

총 3억 6,6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예산 규모는 총 1억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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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이다. 인센티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조건 충족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지원한다.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항만운영·건설 >

인천항 인센티브 > 인센티브 사전 신청)에서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역통계진흥원의 실적 검증을 거친 후 올해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 소재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


